
기획연재    
유사언론행위 

이대로는

안 된다

일부 인터넷 매체의 광고·협찬 강요 심각

-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조사 결과 보고-

신문·인터넷 등 일부 언론사의 광고 강매, 협찬 강요와 

같은 유사언론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. 

반론보도닷컴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고주 7개 

업종(전자, 통신, 건설, 화학, 제약, 식품, 서비스), 25개 회

사의 홍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‘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조

사’를 실시하였다.

응답자 100%, 유사언론행위 경험  

먼저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조사 결과, 응답자의 100%가 

유사언론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

응답자 모두 최근 1년간(2013.1 - 2014.3) 유사언론행위로 

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. 

세부적으로 어떤 유사언론행위를 경험하였느냐는 질문에

는 악의성 기사 삭제 조건 광고 및 협찬 강요(92%), 연간/기

획기사에 대한 광고 및 협찬 강요(80%), 언론사 주간 행사 

협찬 강요(80%), 기사와 상관없이 CEO 사진 게재(64%) 등

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

매체별로 유사언론행위 수위를 알아본 결과, 타블로이드

지(보통 신문의 1/2 정도 크기의 소형신문)의 유사언론행

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광고주가 96%로 가장 높게 나타

났으며, 그 뒤로 인터넷신문(88%), 주간지(88%), 스포츠지

(76%) 순으로 나타났다. 특히, 타블로이드지의 경우 응답자

의 대부분(92%)이 ‘매우 심각하다’고 응답할 정도로 유사언

론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, 그동안 꾸준

히 지적되어 왔던 스포츠지의 유사언론행위도 여전히 기승

유사언론행위란 ▲허위 및 음해성 보도 ▲여러 매체를 통

한 악의적 동일기사 ▲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CEO 사진 

▲낚시성 제목 ▲과거 사건 재생산 등의 기사를 빌미로 

광고주에게 광고·협찬을 강요하는 행태를 말한다.

(참고: 인터넷 신문의 신뢰도 제고 방안, 성동규 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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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1. 유사언론행위 피해 현황 표 2. 유사언론행위 피해 사례

매우 심각하다 61.9%

심각하다 38.1%

기사와 상관없이 CEO 사진 게재 64%

언론사 주관 행사 협찬 강요 80%

연간/기획기사에 대한 광고 협찬 강요 80%

악의성 기사 삭제 조건 광고협찬 강요 92%

기간: 2013년 1월~2014년 3월

경험이 있다

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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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부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.   

유사언론에 날개 달아준 ‘포털의 언론 제휴’   

한편, 지난 1년간 유사언론행위을 일삼은 매체를 알아보

기 위한 비보조인지조사를 시행해본 결과, 총 60개의 매체

가 신고되었으며, 이중 21개의 매체가 그동안 반론보도닷컴

의 유사언론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언론사와 동일한 것으

로 조사되었다. 특히 신고된 60개 매체중 2개 매체를 제외

한 58개 매체가 국내 포털과 뉴스검색 제휴를 맺고 있는 것

으로 조사돼, 포털이 ‘유사언론’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

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이는 곧 포털의 뉴스서비스 정책 완

화에 대한 광고주의 우려로 이어졌다. 

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정책 완화에 대한 광고주의 의견

을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96%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정

책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(매우 부정 68% + 부정 28%)

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 이는 뉴스서비스 정책 완화에 

대한 무조건적인 네거티브가 아닌, 기존에 제휴된 언론사의 

유사언론행위가 횡행하는 가운데, 퇴출되었던 언론사의 검

색서비스 재진입으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

려한 시선으로 보인다. 실제로 새롭게 진입한 언론사의 유

사언론행위를 조사해본 결과, 응답자의 52%가 지난 11월 이

후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은 언론사로부터 광고 및 협찬 강

요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.   

반론보도닷컴, 건전한 인터넷문화 형성에 기여할 터  

마지막으로 반론보도닷컴에 대한 평가 결과, 응답자의 

80%가 반론보도닷컴의 취지 및 추진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

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사이비언론 행태 지적 및 행위 

공개(96%), 포털과의 협조관계 강화(72%), 유사언론 근절 

캠페인 전개(56%)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당부하

였다.

한편 광고주협회 조사본부 홍헌표 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

통해 신고된 매체와 관련해 “신고된 60개 매체에 대해서는 

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며, 추후 추가적인 문

제가 적발될 시에는 명단을 공개할 예정”이라며 유사언론행

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.  

앞으로도 반론보도닷컴은 우리경제 및 기업에 대한 왜곡 

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통한 건전한 여론 형성에 노

력해 나갈 것이며, 기사를 빌미로 광고와 협찬을 강요하는 

사이비언론에 대해서는 기사비판, 공개·고발 등을 통해 광

고시장의 암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. 아

울러 인터넷신문위원회 및 포털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인

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다. KA A  

유재형 yoojh1999@ka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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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3. 매체별 유사언론행위 수위

표 5. 반론보도닷컴 평가표 4. 포털의 뉴스서비스 정책 완화에 대한 의견

매우 부정적이다 68.0%

사이버언론 형태 지적 및 행위 공개 96%

보통이다 4.0%

유사언론 근절 캠패인 전개 56%

반론문 게재 활성화 28%

부정적이다 28.0%

포털과의 협조관계 강화 72%

경제지

보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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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반론보도닷컴 만족도> <반론보도닷컴에 바라는 사항(복수응답)>

광고협찬 요구 경험

52%

보통

20%

만족

80%


